
석유화학, 중국이 곧 한국 “추월”
SERI, CEO 11% 10년 후 경쟁력 우위 … 신·재생에너지는 36%나

국내 최고경영자(CEO) 상당수는 10년 후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질 산업으로 신·재생에너지를 꼽았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7월11-15일 CEO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, CEO의 35.9%가 2020년 중국

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으로 신·재생에너지를 꼽았다.

전자·정보통신(IT)이 17.6%로 2번째로 많았고 유통·물류(16.4%), 자동차(10.9%), 석유화학(10.5%), 바이오·제

약(6.6%)이 뒤를 이었다.

중국에 대한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39.5%가 현재보다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 줄이겠다는 답변은

7.4%에 그쳤다.

중국진출을 확대하거나 새로 진출할 때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판매 53.1%, 생산 14.1%, 연구개발(R&D)

6.6% 순이었다.

한국-중국 자유무역협정(FTA)이 체결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

39.4%가 매우 또는 다소 유리하다고 답했고, 29.7%가 매우 또는 다소 불리하다고 밝혔다.

10년 후 중국의 정체체제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%에 달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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